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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B 클러스터 육성에 지원센터도 설립

산업자원부는 4월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인쇄회로기판(PCB) 생산기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

갖고 PCB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.

PCB 시장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가 PCB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기보다 광PCB, 임베

디드PCB 등 차세대 PCB 기술을 개발해 신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, 이를 위한 방안의 

하나로 국내 PCB 생산기업의 50%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 안산에 PCB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.

아울러 정부와 관련기관, 해당기업이 참가하는 PCB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원

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, 대기업과 중소기업,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.

PCB는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세계 시장규모가 500억달러에 달하며, 2006년 국내 생산액도 5

조원을 웃돌았으나 기술력에서 앞서는 일본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, 타이완에 치여 국내기업의 입지

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.

기술력 격차는 일본 100을 기준으로 한국 95, 타이완 95, 중국 80 수준이고, 가격경쟁력은 일본 100을 기준

으로 한국 105, 타이완 110, 중국 130으로 나타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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